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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한자의 시작을 눈으로 보다”
국립세계문자박물관, 상설전에 갑골문 복제품 새롭게 공개

 - 학술 데이터 기반 복원된 갑골문 2점 공개

 - 전쟁·농사 점복 기록 통해 고대인의 사고와 문자 사용 방식 조명

 - 향후 ‘한자 대전’ 기획특별전으로 확장 추진

국립세계문자박물관(관장 김명인)은 지난주부터 상설전시 《문자와 문명의 위

대한 여정》 개편을 통해 갑골문 복제품 2점을 새롭게 공개했다. 이번 개편으

로 관람객은 현재까지 알려진 한자의 가장 초기 형태를 전시실에서 실물로 직접

확인할 수 있게 됐다.

이번에 공개된 갑골문은 대만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의 학술 데이터를

바탕으로 복원된 자료로, 상설전시 1부 <한자, 문자가 간직한 오랜 역사> 구역

에 배치됐다.

갑골문은 거북 껍질이나 동물 뼈에 새겨진 문자로, 기원전 중국 상(商)나라 후

기의 점복 기록이다. 당시 사람들은 전쟁, 농사, 날씨 등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

점을 치고 그 결과를 문자로 남겼으며, 이번 전시에는 전쟁과 농사에 관한 점복

내용이 담긴 자료가 각각 포함돼 있다.

이번 개편은 한자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, 관람객이 문자 사용

방식과 그 안에 담긴 문화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.

관람객은 상나라 사람들이 전쟁과 농사 등 중요한 문제를 두고 어떤 질문을 던

지고, 그 결과를 어떻게 문자로 남겼는지 살펴보면서 문자가 단순한 기록 수단

을 넘어 판단과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된 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.



- 2 -

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박물관을 찾는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전시 연계 활

동지도 마련됐다. 활동지는 간단한 퀴즈와 나만의 갑골문을 꾸며보는 활동으로

구성되었다. 어린이들이 한자와 갑골문을 쉽게 이해하고 전시를 즐길 수 있는

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내년 하반기 한자 문화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확장해

조명하는 기획특별전 ‘한자 대전’ 개최를 준비 중이다. 향후 중국 고궁박물원

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동아시아 문자문화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소개해 나갈 계

획이다.

붙임 : 이미지 자료(전시 자료 및 공간) 1식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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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 임붙 임  이미지 자료

[사진1] 전쟁에 관해 점을 친 갑골문
(대만 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 소장)

[사진2] 농사에 관해 점을 친 갑골문
(대만 중앙연구원역사언어연구소 소장)

[사진3] 전시 공간(전체) [사진4] 전시 공간(세부)

[사진5] 전시 공간(세부) [사진6] 전시 연계 활동지


